
키움 히어로즈가 한국시리즈(KS) 준우승을 이
끈 장정석 전 감독(46)과 결별했다. 모두의 예상을
깬 결과다. 새로운 선택은 전 SK 와이번스 손혁 투
수 코치(46)다.

키움은 4일 “손혁 감독을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
다”고 공식발표했다. 그야말로 파격적인 선택이
다. 장 전 감독은 올해를 끝으로 계약기간이 끝났
지만, 지난 3년간 뚜렷한 성과를 냈다. 2017년에는
7위에 머문 뒤 지난해 4위로 가을야구에 진출했고
올해는 팀을 5년 만에 KS로 이끌었다. 또 선수단
을 탄탄하게 만든 공로가 커 재계약이 유력했다.

뀫‘준우승’ 감독을 왜?
그러나 키움의 최종 선택은 장 감독과 결별, 신

인 감독 선임이었다. 장 전 감독은 왜 재계약에 성
공하지 못했을까. 시즌 이후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의구심이 드는 장면이
복선처럼 이어졌다. KS
무대에 함께 올랐던 두
산 베어스 김태형 감독
은 우승을 확정 지은 후
곧바로 재계약에 성공
했다. 그러나 혁신적인
시도로 새 바람을 일으
키며 팬들의 열광적인
지지까지 받은 장 전 감

독의 재계약 소식은 차일피일 미뤄지기만 했다.
키움은 최근 내부적으로 이장석 전 대표의 ‘옥중

경영’ 문제 등 경영주도권을 놓고 내홍이 컸다. 이
전 대표의 구단경영 관여 문제가 불거지면서 ‘내부
알력싸움이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됐다. 결국 이 과정에서 박준상 전 대표가 물
러났고, 하송 신임대표 체제가 시작됐다.

하 대표는 대외적으로 10월 29일 취임했다. 새
감독 선임 발표까지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이미
경영권을 장악한 시점부터 장 전 감독과 결별을 준
비했다고 해석된다. 대외적으로 외국인감독을 포
함한 4, 5명의 후보군을 직접 인터뷰해 최종 손 감
독을 뽑았다고 발표했지만 물리적 시간이 매우 짧

다. 장 전 감독은 4일 오전에야 재계약 불가 소식을
통보받았다.

경영 주도권을 잡은 하 대표는 이 전 대표가 감독
으로 선임한 장 전 감독과 결별하고 새 감독을 영입
하는상징적인결단을내렸다고해석할수있다.

뀫왜 손혁인가? “변화가 필요한 이유”
키움 핵심 관계자는 “구단으로서는 더 큰 ‘변화’

가 필요했다. 손 감독은 우리 구단에 코치로 있었
던 사람이라 시스템에 대해 잘 안다”며 감독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키움은 변화를 원했고, 그를 실
천에 옮길 첫 수장으로 손 감독을 선택한 것이다.

손 감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히어로즈에
서 투수코치를 지냈다. 현재 핵심 전력으로 성장한
조상우, 한현희 등 투수들과 각별한 사제의 연을
맺었다. 이들의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파악하고 있
기에 도약을 위한 인물로는 부족함이 없다.

구단 관계자는 “손 감독은 트레이 힐만, 염경엽
감독과 함께 SK에 있으면서 지도자 능력이 한 단
계 더 발전했다. 구단은 그런 점을 높이 봤다. 면접
에서도 구단이 나아갈 방향을 상세하게 잘 설명했
다”고 말했다. ▶ 3면으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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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송 새 대표, 취임 일주일 만에 인사권
꺎지금은 변화할 때꺏 새 감독에 손혁 낙점
구단 꺎키움 시스템 잘 알고 지도력 탁월꺏
손감독 꺎데이터야구·즐거운야구할것꺏

손혁 키움 신임감독

3년재임중7위→4위→KS준우승뚜렷한성과꺎경영권 내홍 속 꺋이장석 인맥꺍 솎아내기꺏 분석

왜?

2019년 메이저리그 최고 투수에게 주
어지는 사이영상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32)의 한국인 최초 최종 후보
진입은 현재 매우 유력한 상황이다.

정규시즌 성적을 토대로 전미야구기자협회(BBWA
A)의 투표로 선정되는 사이영상은 오는 14일(한국시
간)에 발표된다. 내셔널리그와 아메리칸리그 각각 한
명씩이 영광을 안는다.

수상자 발표에 앞서 5일에는 각 리그별 최종 후보
3인이 먼저 공개된다. 이 세 명의 후보 중에서 사이영
상의 주인공이 탄생한다.

류현진은 올해 LA 다저스 소속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정규시즌 14승 5패 평균자책점(ERA) 2.32를
기록해 팀의 지구 우승에 가장 큰 공을 세웠다. 특히 E
RA 부문에서는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기록해 개인 기
록에서도 눈부신 성과를 냈다.

시즌 중반까지만해도 사이영상 1순위로 거론됐지만
8월의 아쉬움이 수상 가능성을 다소 떨어뜨렸다. 내셔
널리그 사이영상 수상자로는 현재 제이콥 디그롬(뉴욕
메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디그롬은 올해 11승
8패ERA 2.43, 204이닝을던지며삼진255개를잡았다.

메이저리그 공식홈페이지 MLB닷컴은 2일 사이영 포
인트를기반으로리그별수상자를예측했다.내셔널리그
에서는 디그롬이 84점으로 1위, 류현진이 75점으로 2위
에 올랐다. 이어 세인트루이스 잭 플래허티(72점), 워싱
턴스티븐스트라스버그(71점)순으로이름을올렸다.

한편, 아메리칸리그는 휴스턴 게릿 콜과 저스틴 벌
랜더의 집안싸움이 될 전망이다. 두 투수는 MLB닷컴
예측에서 콜이 100점을, 벌랜더가 99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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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리그별 3인씩선정…14일사이영상발표

꺋평균자책점 1위꺍 류현진
사이영상최종후보유력

메이저리그가 5일(한국시간)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의 사이영상
후보자를 발표한다. 류현진은 올 시즌 빅 리그 전체에서 가장 뛰어난
평균자책점(2.32)을 기록했다. 사진출처 ｜ LA 다저스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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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메스에 백태클 후 멘붕·오열…꺋대표팀 캡틴꺍 손흥민 심리적 충격 어쩌나 ▶ 2면

충격적인 낙마다. 키움은4일 재계약이 유력했던 장정석 감독과 전격 결별을발표했다. 혁신적인 운영으로 팀을 한국시리즈 준우승까지 이끌었던 장 감독은경영진 교체 속에 갑자기히어로즈 유니폼을 벗었다.스포츠동아DB

키움,장정석감독전격결별미스터리


